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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가장 쉬운 도둑질은 클릭이었다

내 용

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.

영화를 보고 싶으면 검색창에 제목을 입력했고 웹툰을 보고 싶으면 무료로 

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았다. 음악도 이미지도 글도 몇 번의 클릭이면 내 것

이 되는 것 같았다. 화면 속에는 '무료'라는 단어가 떠 있었고 나는 그 말만 

믿었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

다

클릭 한 번은 너무 쉬웠다. 지갑을 열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

할 필요도 없었다 화면 속 파일은 복사되는 것뿐이니 누군가가 잃는 것도 없

을 거라 고 생각했다.

생각이 바뀐 건 내가 학교 저작권 동아리에 가입하고부터였다.

저작권 수업을 몇 번 듣고 공부를 계속하다보니, 내가 웹툰을 무료로 볼 수 

있는 사이트를 찾는거,유료인 영화를 무료로 보는 것이 누군가의 노력과 시

간을 도둑질하는것이라는걸 알게되었다 

그제야 깨달았다

내가 아무 생각 없이 누르던 클릭도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담

겨져있는 재산이란걸 깨달았다 

영화 한 편에는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의 시간이 담겨 있고 웹툰 한 편에는 

밤을 새워 그림을 그린 작가의 노력이 담겨 있다. 음악 한 곡에도 사진 한 

장에도 짧은 글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고민이 쌓여 있다 나는 그동안 

파일만 내려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노력과 기회를 허락 없이 

훔쳐쓰는 도둑이었다

도둑질은 거창한 범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. 칼이나 자물쇠가 없어도 

할 수 있었다 마우스를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을 수 

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.

이제 무언가를 내려받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한다.

'이 클릭은 정말 괜찮은 걸까?'

예전의 나는 가장 쉬운 도둑질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. 하

지만 지금은 안다.

가장 쉬운 도둑질은 손이 아니라, 무심코 누른 클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


